
(3)신앙정착 배경

① 천주교 탄압

1937년 3월 지신부가 떠나고 간신부가 제3대 본당 주임신부로 부임하여 사목활동을 하던

중에 일제탄압으로 경찰서에 투옥되었다가 석방되었다. 1938년 제4대 본당 주임신부인 고도

마

(T hom as C usack：S.S.C .) 신부가 부임하여 사목활동을 하다가 일제의 천주교 탄압으로 경

찰서에 투옥되어 수난을 당하다가 석방되었다. 당시는 교회의 종도 자유스럽게 칠 수 없었

으며, 결국은 교회종을 공출당했다. 순경들이 고도마 신부의 방을 밤낮으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교우들의 모임도 자유롭지 못했다. 그후 송태석 안드레아 형제의 기증으로 교회종이

복구되었다.

1941년 12월 8일 일제가 진주만을 공격하는 태평양전쟁이 터지자 일제의 적성국인 미국과

호주 출신 신부를 전국에서 35명을 추방하고 아일랜드 골롬바노 신부들은 준적성국이라 하

여 추방하지 않고 유치장에 감금하였다. 이때 광주교구에서는 임몬시뇰 신부를 비롯 17명의

아일랜드 신부들이 나주경찰서에 수감되었다. 저전동본당의 노빈젠트 신부도 체포되어 감금

되었다가 후에 석방되었다. 1942년 골롬바노 신부들의 수난으로 목자를 잃어버린 폐허화된

저전동본당에 임세빈 요셉 신부(서울교구)가 부임하였다.계속된 탄압 속에서도 임세빈 신부

는 사제의 소명을 다하여 본당의 사목생활을 정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였다.

이와 같이 해방이 될 때까지 무수한 일제의 탄압과 박해를 받아가면서도 신앙의 뿌리를 지

키려고 사제와 신자들은 더욱 결속하였다.

② 천주교회 부지구입

1935년 골롬바노회 외국 신부들은 당시의 본당 건물로는 교우들을 다 수용하기가 협소하여

저전동본당의 부지를 새로이 마련하고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1936년 12월 13일 건평 60평

인 연와제 양옥성당과 2층 양옥사제관을 완성하여 감목대리 임맥폴린 교구장의 집전으로 준

공 축성식을 거행하였다.당시의 신자수는 100여 명에 이르렀다. 1958년 제11대 본당 주임신

부인 만까비노 신부는 성당 증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기존 60평 성당을 100평으로 확장하였

다.

③ 천주교회 교육사업

1937년 3월 가정사정이 어려워서 초등학교도 취학을 못했던 이웃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본당 부설로 ‘성동화학원(聖東花學院)’을 설립하여 4년제 간이학교를 운영하였다. 이 교육사

업은 전교 차원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으나 일본인들이 수업 중에 담장 밖에서 감시를

하며 직간접적으로 강압하여 1941년 3월 제1회 졸업생 15명(남 11명,여 4명)을 배출하고 같

은 해 5월에 폐교되고 말았다.

1949년 제9대 본당 주임신부로 부바드리시오(Patrick B radon：S.S.C .) 신부가 부임하여 같은

해 4월 이 지역에 최초의 유치원인 ‘성가유치원’(1학급)을 설립하였다. 1976년 2월 28일에

‘성모유치원’으로 개명하고 5학급으로 증설하였다. 까리따스 수녀원 출신인 원장이 책임지도

하고 있다. 1966년 9월 15일 제13대 강차베스 신부는 성가양재전문학원(聖家洋裁專門學院)을

저전동본당 내에 설립하여 1학급 40명 규모로 6개월 과정의 학원을 운영하였다. 지도교사는

안옥례 마리아 자매가 선임되어 강습이 계속되었으나 수강생 부족으로 1972년 2월에 폐원되



었다.

④ 천주교회 외국구호물자

천주교 구호물자는 당시 가난한 생활에 도움이 되었지만, 다른 면에서는 구호물자 신자라는

좋지 못한 별명도 성행했다. 이 구호물자로 하여금 성당이 흥성되었으며, 구호물을 타기 위

해서 신자 아닌 일반인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였다. 구호물자는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따

뜻한 마음을 담은 사랑의 구호품으로 한국전쟁 후에도 계속 보내옴으로써 전재민의 얼어붙

은 가슴을 녹여주었다. 종류는 우유, 밀가루, 옥수수가루, 식용기름, 의류, 기타 생필품 등이

었다. 이 구호물자사업은 1947년부터 미국에 본부를 둔 세계가톨릭구제회(N C W C )에서 제2

차 세계대전으로 가난과 고통받은 민족들을 위해서 시작한 것이다. 1962년 10월에는 수해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위로하기 위하여 교황대사 델주디체 대주교가 순천을 방문하고 사랑

을 베풀었다.

⑤ 레지오마리에 창설

1957년 9월 이 지역에 최초의 레지오마리에 셋별 쁘레시디움이 창설되었다. 초대 단장에 송

태석 안드레아 형제가 선임되어 적극적인 평신도 활동이 시작되었고, 이어서 같은 해 11월

에 그리스도의 모친 쁘레시디움이 두번째로 설립되었다. 1958년 4월 21일에는 레지오마리에

여순지구 아씀다 꾸리아가 창립되고 단장에는 이상래 방지거 형제가 선임되어 봉사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평신자의 신앙적 활동이 심화되었다.



⑥ 공소설립과 발전

현재 저전동본당에 소속된 공소는 상사와 별량 두 곳이며, 서면공소는 매곡동본당으로 이관

되었고,율촌과 중산공소는 조곡동본당으로 이관되었다.그리고 호두공소는 율촌공소로 통폐

합되고, 낙안공소가 있었으나 현재는 거의 운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지금은 본당으로 승격

된 광양본당, 벌교본당, 고흥본당, 보성본당, 여수 동산동본당, 소록도본당 등은 초기에는 저

전동본당의 관할 공소이었거나 지원 공소로서 그 뿌리를 같이한다.순천본당(현 저전동본당)

의 계통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각 공소 개별적인 내역은 『저전동본당 60년사』에 자세히 기

록되어 있다)

순천본당 계통도

마산본당(현 완월동본당, 1901)

문산본당(경남 진양군, 1905)

순천공소(1919)

순천본당(1931)

상사공소(1931)

서면공소(1931) - 매곡동본당으로 이관

낙안공소(1932) - 폐쇄(1945)

여수지원공소(1932) - 동산동본당(1934)

호두공소(1933) - 율촌공소로 통폐합(1971)

광양공소(1933) - 광양본당(1975)

보성공소(1938) - 보성본당(1941)

벌교공소(1941) - 벌교본당(1957)

중산공소(1942) - 조곡동본당으로 이관

소록도지원공소(1943) - 소록도본당(1960)

율촌공소(1971) - 조곡동본당으로 이관

고흥공소(1956) - 고흥본당(1970)

별량공소(1971)

조곡동본당(1970) 매곡동본당(1975)

율촌공소 중산공소 서면공소 쌍암공소

⑦ 천주교 공동묘지

1948년 4월 3일 와룡동 108번지에 임야 3정 6단(1만 800평)을 구입하여 천주교 공동묘지로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의 확대에 대비하여 1991년 4월 15일 여천군 소라면 봉두리 산203번

지에 7,839평(임야 2만 5,878㎡)을 구입하였으나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이러한 과

정에서 교우들의 묘지문제가 해결되었으며 이 공동묘지 관리운영을 중심으로 순천지역 천주

교 연도회가 결성되었다.초대 회장으로 송성찬 시몬 형제가 선임되었다.



⑧ 천주교회 의료기관 설립

천주교회의 부대적 봉사활동으로 세워진 의료기관으로는 광주대교구 소속 ‘성가롤로병원’이

다. 성가롤로병원은 1969년 11월 4일 독일 성가롤로 볼로메오 수도회 소속 토마벤츠 수녀

(초대 원장)가 장천동 44-5번지에(대지 1,690평, 연건평 690평) 성가롤로의원으로 처음 개설

하여 운영했다. 1974년 9월 1일 광주 까리따스 수도회에서 운영권을 인수하고 제2대 병원장

에 백일성 아욱실리아 수녀가 취임했다. 성가롤로병원은 천주교의 복음전파와 함께 의술의

봉사로 구빈의 덕을 펴는 종합병원으로, 이 지역 환자의 질병을 치유하여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을 담당했다.

⑨ 과다루페 외방선교회

1974년 10월 3일 멕시코 주교단은 외방선교를 위하여 신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교황

비오 11세의 인준을 받아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활동의 일환으로 멕시코 과다루페 외방선

교회에서는 한국 진출의 근거지를 장천동 36-9번지에 두고 초대 한국지부장에 한 애시키오

신부가 부임하였다.

광주교구는 매곡동본당, 쌍촌동본당, 쌍봉본당, 원동본당, 고흥본당, 녹동본당, 소록도본당을

설립하여 사목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멕시코 본부에서는 과다루페 신학생을 한국신학대학에

입학시켜 범세계적인 선교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광주교구에서 교육사업으로 광주원동 성

모유치원, 소록도본당 쎈뽈유치원, 구례본당 성심유치원, 녹동본당 샬트르, 성바오로유치원,

여수 서교동본당 성모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⑩ 천주교 신용협동조합

1971년 10월 19일 천주교 신자와 관할구역 주민들의 금융편의를 제공하여 신앙생활에 어려

움을 덜어주는 봉사정신으로 저전동본당 소속으로 ‘순천신용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1973년

9월 5일 재무부장관의 설립승인 인가를 받고 초대 이사장에 변승옥 바오로 형제가 선임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1990년 11월 21일 장천동 51-6번지에 조합 자체 부지 및 건물을 확보하

고 송태석 안드레아 이사장을 중심으로 순천지역 천주교 신자들과 지역주민들의 경제생활에

이바지하고 있다.

순천지역 천주교현황
(1994. 12. 31.현재)



저전동본당 조곡동본당 매곡동본당 연향동본당

설립연월일 1931. 3. 30. 1970. 5. 8. 1975. 4. 1. 1993. 2. 10.

주 보 예수 아기의 성녀 데레사 성십자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필립보와 야고보

주 소 저전동 96-1번지 조곡동 269-4번지 매곡동 52-7번지 연향동 1366-1번지

대지 및 건평
대지 : 2,576평

건평 :873평

대지 : 1,574평

건평 : 267평

대지 : 569평

건평 : 391평

대지 : 660평

건평 : 430평

조 직

사제관(신부 2명)

수녀원(수녀 3명)

까리따스수녀원 소속

사무실(사무원 2명)

관리실(관리인 2명)

사제관(신부 1명)

수녀원(수녀 2명)

거룩한 말씀의회 소속

사무실(사무원 2명)

사제관(신부 1명)

수녀원(수녀 2명)

예수 성심시녀회 소속

사무실(사무원 2명)

사제관(신부 1명)

수녀원(수녀 2명)

까리따스수녀원

소속

사무실(사무원 2명)

주임신부 이정남 루까 신부 송종의 야고보 우 이나시오 오요안 요한

보좌신부 류현수 프란치스코 이 마뉴엘

세대수 및

신자수

세대수 : 1,789

신자수 : 4,331

세대수 : 1,081

신자수 : 2,643

세대수 : 1,552

신자수 : 4,034

세대수 : 800

신자수 : 2,400

설립배경

1919년의 경남 문산본당

소속 순천공소가 1931년

3월 30일 순천본당으로

승격,설립

1969년 8월 30일 저전동

교우 849명이 분리되어

조곡동본당으로 독립

1974년 9월 1일 멕시코

과다루페회에서 부지구입,

저전동 교회로부터

지역구분으로 독립

조곡동본당으로부터

분리,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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